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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울특별시 시 본 개 식5 ( )

시 월 단 월 상 시1956 10 29 ( 4289 )( ) 10 30

식순

개1.

민1.

식사1. ( )

사 시1. ( )

만 삼창1.

폐1.

계 용 지 울특별시 제; 5○

시 개 식 거행하겠 니다.

시 개(10 30 )

민 가 겠 니다 동.( )

애 가 창 동( )

다 님 식사가 시겠 니다.

진용 늘 제 시 열게 해; 5○

한말씀 들 겠 니다.

는 우남 공사 집행 지에 한 고 그 에

여러가지 안건 가지고 에 늘 열게 었

니다.

우리가 그동안 나 시 가진 해 여러가

지 생각할 것 우리가 생 통해 뿐만 아니라 생

해가는 특별히 지난 과거 생각하고 래 생각해

에 특별히 주 하지 않아 는 않 것 우리가 각

해야 겠다는 것 말씀들 고 싶 니다 지 지 여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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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제씨께 진지한 태도 열심 결해주 거

해 무한한 감사 하는 동시에 시민 여러 도 단히 여

러 에 해 경 하고 는 것 얘 듣고

니다 것 우리가 물 시 원 나 가지고 시.

민 해 하겠다는 런 공통 공통 하47

에 한 닭에 처 고 아직 미숙하니 창 에

도 하고 실수없 많 연 에 연 가해가지고 하신

생각합니다.

물 집행 지 지 보 순전히 그 맹점 많

치 또는 시행 에 해 여러가지 가 많지만 여

에 해 는 집행 나 나 시민 해 한다는 점에

해 타헙적 많 제정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

하는 시다.

그러 우리는 욱 주 할것 시민 해 우리

만 시민 해 한 해 는 라는 것 리고160

공 앞 워 한 해 물 첫째 주 할 것 각······

원 체 지하고 격 존 하고 존엄

고 하 조 라도 처리 해 는 안 겠 니

다 아직 시 날 가 칠안 었 나 칠만 실.

수없 언행에 해 누 든지 핀 주지 않고 누 든지 그

언행에 해 단히 칭찬하고 또는 진지하게 해주 다는

평 듣 라고 늘 식사에 신합니다.

계 용 다 시 님 신해 시 님께;○

사 말씀 드리겠 니다.

시 신용우 시 님 리해 시 사 드리;○

겠 니다.

지 는 향 가 참 드 아가고 고 만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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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는 단 들어 낙엽 시 하 니다.

에 는 지 수에 한참 고 도 지 시

민들 월동 비에 한참 뿔 가 아닌가 싶 니다.

사당 내다볼것 같 제적 공산뿌럭내에

허물어가는 든 양상 저 들 흥 주고 저

시행정에 어 는 연도말 앞 고 도 든 행정시책

계 웠든 것 종말 지워볼 고 저 들 사무내에 도 상

당히 래하고 는 가 싶 니다.

런 에 다시 시 가지게 것 저 들 보아

는 단히 아닌가 싶 니다.

전 에 폐 식 에 말씀 드린 말씀 었 니다만

여러가지 심 해주신 안건도 많 고 해 하루빠리

시 라도 다시 집해 저 들 시행정상 한 안건

든 심 라고 싶다는 망 말씀 들 도

니다만 는 그런 안건 심 또 시행정감사도

계신 양같 니 러한 든 한 안건 또는 수

능 향상하시어 저물어가는 해에 저 들 계

했든 아무쪼 많 과가 라 도 심 해가

지고 편달 했 시행정 전상 가 좋 과가 지

않 런것 희망하고 니다.

단히 공사간에 신 계실 압니다만 늘날

시행정 전과 시민 복리 해 많 과

에는 듯 내주실것 간절히 탁들 고 간단하지만

상 사 말씀 들 니다.

계 용 다 만 삼창 께 창; ······○

하시겠 니다.

창 만 삼창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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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울특별시 제 시 개 식 끝마치겠5

니다.

시 폐식(10 13 )


